
한-미, 신약개발 첨단정보 교류
제 12차 SBR 총회 및 심포지엄 … 유전체 및 세포기술 포함

2002년 8월 6-10일 미국 메릴랜드 락빌 더블트리 호텔에서 「Cutting Edge Genomic & Cellular Technologies

for Drug Discovery」를 주제로 제12차 SBR(The Society of Biomedical Research; 한-미 신약개발학회) 총회 및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SBR은 신약연구개발 진흥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에서 1990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미국의 메릴랜드 사무

소와 한국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소를 각각 두고 있으며, 한국측 회장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이강추

박사가, 미국측 회장은 안창호 박사가 맡고 있다.

회원은 약학·의학·화학·생물학 등을 전공한 신약연구개발관련 미국 NIH·FDA·다국적기업·대학교 등의

한국인 과학자 100명, 한국 산·학·연·관·단체 과학자 100명 등 총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약 연구개발의 첨단 정보기술 교류 및 습득의 장으로서 매년 SBR 심포지움을 개최해 왔고, 신약연구개발 인

력의 리쿠루트, 전문가 자문 활용, 국제공동/협동연구 모색, 뉴스레터/심포지움 프로시딩/회원명부 발간 등의 활발

히 활동해오고 있다

과거 SBR 연례 회의는 생물의학의 최근 흐름을 읽어내는 다각적 포럼으로서 개최되었다면, 이번 제 12차 SBR

에서는 테마를 신약개발을 위한 최첨단 유전체 및 세포 기술로 정하고 유전체 및 단백질유전체학과 줄기세포를

다루는 세션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신약개발의 연구개발 최신동향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세션별 내용을 심도 있

게 다룰 예정이다.

포스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 시대에 신약 후보물질 개발로서 유전자와 단백질의 근본적인 중요성으로 유전체학

과 단백질유전체학에 근간한 개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줄기세포 관련 연구들이 암, 파킨슨증, 알츠하이머, 심

장병, 당뇨, 척추손상 등 난치성 병들의 치료에 전례없는 희망적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인종적, 법률적, 종교적, 정책

적 의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는 연구개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SBR Distinguished Lectureship은 3명의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진행하는데 구조유전체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성호 박사가 Mapping the Protein Structure Universe and Structural Proteomics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단

백질유전체학의 세계적 권위자 Don Hunt 박사가 Mass Spectrometry, T-Cell Antigens and Cancer Vaccines에

대하여, 세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Advance Cell Therapeutics社의 사장 Micael West 박사

가 Strategies for the Production of Autologous Human Embryonic Stem Cells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된다.

유전체학, 구조유전체학, 약리유전체학, 줄기세포 연구, High Throughput Screening Systems, 기술거래 세션이

매일 계속되며, 각 세션별 주제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발표하게 돼 신약 개발과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쟁점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성영진/화학저널 BioChem 당당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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